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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들의 주장 - 

- , . · - 
回일원동 124 토지 관련 ' - 

- 
」ㄴ - 

1. 의뢰인들은 2014. 10. 20. 畛 『이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，124 토지를 임대 - 
차기간은 장하지 않고 ㅅ：장 기게 임대하였다 , 서장대는 위 토지상에 식당 - 

- 
건읓을 지어 음식점 영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. 야에 따라 의뢰인들은 - 

//

/ .%/ \ - 
＊장r參른부터 보증금 ／억 t흣 받았다． . - 

∼ 尸， .. - 
2. 그런데 서장대는 식빴 건불（7령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80rn2) = ·지어 영업을 - 

' \ 'I I 

해오면서도 금년에 날챠혐뇰 「회 『．.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”있다（2018. 8. - 
- 

17．자 통지서 참조 , 의뢰인들은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받으면서 서．장대의 - 
- 

요청으로 접달의 미납급 니 우선 충당하지 않고 각각 당해 월의 ·차임에 충 - 
/ \ I 

당하였고 蠟월분 차임은 받았다 . · · .. . : - 
「＼

`// " 긱． , 

3 . 의뢰인들은 위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2018. 8. 1才 . 샤 - 
\. ,\，∼ 

//,? 



장대에게 임대차계약／해제 해지）통지서를 보 ．‘다． 』饉궉 
장대는 의뢰인들 앞으로 위 섣豊윈 소 ' ·，，권 " 뺘기를 하고꺼 건물을 인 
도해야； 하는데 , 그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상한 내용의 답신만을 보내왔다． 

ㅣ 따르면 서 

4· 의뢰인들은 어떻게 ㅎ．∼ 든지 위 건물珊 소유권0,，넘겨받고 싶으나， 현재 

위 건물의 시가가4억’ 원 (, 나가므로 乂l논쟝대7r이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 
, 

는 것도 무리는 아 , 그 서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서장대와 건 

축비용을 」억 ( 이내로 하기로 합의하였었다 ,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

건물을 의뢰인들눅 이전받기로 했기· 때문에 서장대가’ 너무 많은 돈을 들 

여 건물을 지으면 그가 약정을 어기고 딴 얘기를 할ㅉ -/ 0뢰인돝이 요구 

하여 계약서에 넣은 것이다 , 서장대는 현재까지 음식점 영업 r 계속하고 

있다． 

回 정릉2동 567 지상 건물 관련 

1. 의뢰인 최영희는 2014r炙 .5 , 정우리에게서 서울 성북구 정릉2동 567 지상 
/ \ ／∼， , ' 

의 2층 건물 중 I릍 부북읔／임차한여， 약정한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아 
` 7갇 ( ㅣ ． 

, 들 방희재와 같이 \-'3F-하면쟈班최재로 하여금 철물점（상호 : 신양철물점） 

을 운영하게 하였다 . 철물점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. 또한 최영희는 

의뢰인 이영구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주민등록을 이영구의 주소지에 해두 

고 있는 관계로 방희재의 주민등록만 위 철물점 주소로 이전하였다． 

2· 그런데 위 건물과 그 대지에 신한은행과 한일상호쟈축은행이 근젼又쫙을 
/ ", 

설정 ' 받았고 , 한일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매각이 이루어쟈／전태수糾 
／∼＼ ` ／편－ 

는 사람이 매각허가를 받았다．／최영희는 배당요구기한 내에 법원에 跏탕욕 
/--\ /－∼닛｀ ,-/ ∼－ 콘 

부서를) 제출하였으나 쟝혀 토：놈큼블， 배당 받지 못하였고，』 위 은행들만이 
. 

.// ` ),---



배당을 받고 배당기일에 
날‘ 

였다， 

'3, 鞭'희는위와 히' 幢츠쿳할 이' 임대1'계뛰'를 분살한 상태여 " ㅓ 쟝 
우리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었는데 배당이 안 된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 , 당 

7 

시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배당요구서를 

차계약서가 없고 임차인 본인이‘ 아닌 

' 다 ' 고 말한 적은 있다， 

였는데／ 그 법무사는 ' 임대 

1 -7한 때문인 것 같 

4 , 최영희는 2018:. 8. 2 ' .의 배당기일에 ·출석은 하였으나 법절차를 몰라서 ·ㅂㅐ 

당이의를 하지는 않았다 . 최영희로서는 

음 듣는다 . 최근 전태수가 철물점을 비워 

는 암 차계갹 ' 를 찾았으니 지금이라도 
一 ' 

보증금슬 귄아야 驪빼驢 = 수 있는 형편이다． 

回 일원통 123 지상 ．건물 관련 

‘콰는 말도 지금에야； 처 

고을 보내왔는데 , 이제 

돌려받았으면 좋겠다． 

1 . 의뢰인 이영구는 2014. 8. 24 , 그 소유로서 미등기상태인 서울 강남구 일원 

동 123 지상·단층 건물（건축물대장상으로는！·퇀久실제 용도 
서장대에게； 보증구 억 원 , 월차임 120만 원에∼임대하였다 . 서장 1 ，곳 

에서 지금까지 사 "盤자등 ‘혹 하지 ·않은 채 ＂그린슈슈＂라는 간판을 걸고 물 

수건 세탁공장을 운엉 · 며 ’영업을 해오고 있다， 

2 . 그런데 

轉，, 
영하고 

장대는 2018. 2．경 위 공장의 동쪽편 일부（약 41m ' 정도）를 그의 

凶 전대하여 정 

서장대는 2018년 

.26.) 월차임도 미납한 상태이다． 

ㅏ ＂이서방치킨＂이라는 양념통닭집을 운 

27. " ㅈ26.）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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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그 동안 매년 한번씩 . 1년 단위로 임대차기간흘 합의 " 장해주었는데； , 서장 

대는 이영구가 더 이상 갱신을 해주지 않을 기ㅁ 를 희 아채고 2018. 7 . 서 

면으로「갱신 ' 구를 해왔다 , 그러나 서장대가 무단으로 공장 일부를 전대한 

것도 괘； b = 고 위 식당건물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이앙구는 2018. 7. 23. 

전화로 서장대에몌 위 갱신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표시하였다 , 『이제는 
\ 

어떻게든 서장대와 모든 관계를 끊고 위 공장도 돌려받고 싶다 , 끝． 

감고자료 . :－수액임차인의 자격과 보호되는 보중늠의 액수（서울 지역） 

，∼－-z一／/ 
법 령 소액임차인의 요건 우선변제되는 금액 

주택임대차보 
4호법시행령 
제10, 11조 

I 2001. 9. 15. - 2008. 8. 20. 
4,000만 원 이하 

■200:. 8. 21. ∼ 2010. 7. 25. 
6000 'J 원 ’이하 

5 20 ' 1. 7. '6. ` 2013. 12. 31. 
· ,50*마 원 이하 

1 014. . 1. " 2016. 3. 30. 
익500만 원 이하 

■ 2016. 3. 31. ∼ 현재 
1억 원 이하 

1 2001. 9. 15. ，닐 2008. 8. 20. 
긔600만 원 이하 

I 2008. 8. 21. ∼ 2010.. 7. 25. 
2,000만 원 이하 

I 2010. 7. 26. '` 2013. 12. 31. 
2,500만 원 이하 

I 2014. 1. 1. - 2016. 3. 30. 
3,200만 원 이하 

■ 2016. 3. 31. . " 현재． 
3,400만 원 ' 이하 

상가건물임대 
차보호법시행 
령 제2 ,6, 7조 

법 적용 대상 
임차인의 보증 
금（법 2조 1항 
단서） 

단 , 예외가 
있음 

.1 2002. 11. 1. " 2008. 8. 20. 
2억 4,000만 원 이하 

I 2008. 8. 21. ` 2010. 7. 25. 
2억 6,000만 원 아하 

1 2010. 7. 26. ∼ 2013. 12. 31. 
3억 원 이하 ' 

■2014. 1. 1. -2018. 1. 25. 
4억 원 이하 

· 2018. 1. 26. 〃 현재 
6억 1,000만 원 이하 

* 

蠶 

뻐 

1 2002. 11. 1. " 2010. 7. 25. 
1,350만 원 이하 

I 2010. 7. 26. " 2013. 12. 31. 
1,500만 원 이하 

■ 2014. 1. 1. " 현재 
2,200만 원 이하 

소액 임 차인 으 
로 보호되는 
보증금액 

（법 14조） 

I 2002. 11. 1. - 2010. 7. 25. 
4,500만，원 이하 

I 2010. 7. 26. - 2013. 12. 31. 
5,000만 원 이하 

■ 2014. .1. 1. ` 현재 
6,500만 원 이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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灌〕 소액보증금 보호．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각 법령은 각 법령 시 

행 전에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

는 소급적용되지 않음． . 

※ 참고자료 2 : 금융기관의 주소 및 대표자 

/ 

1 . 중소기업은행 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58 서초동지점 （서초동 660) 

대표이사 이영범 · 

2 . 주식회사 신한은행 

서울 성북구 청수장3길 93 성북동지점 （정릉동 118) 

대표이사 , 신현기 

3 , 주식회사 .：한알상호저축은행 
』 , 

샤울 성북구 장룽로 530 （정룽동 207) 

대표이사 구본승 . 끝， 


